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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여자          17-12-05
덴마크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교회의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밖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거봐, 있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여자들 중에 가장 예쁜 여자와 나는 키스를 할거다.” 그 말에 모두 비아냥 댔습니다. “네가 그런 뱃짱이 있니? 정말로 네가 가장 예쁜 여자와 키스를 할 용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 배짱이 “있다” “없다” 옥신 거리다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조금 후에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우루루 나왔습니다. 키스를 하겠다고 장담을 한 남자는 서서히 교회 쪽으로 닥아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쁜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여자에게 그가 닥아가는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장담을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닥아갔습니다. 그다지 잘 생기지도 않은 중년 여자를 그 남자는 안고 멋진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기를 건 친구들이 일제히 항의를 했습니다. “야, 그 여자는 네 아내쟌아. 넌 교회에서 나오는 여자들 중에 가장 예쁜 여자에게 키스를 한다고 장담을 했지 않아?” 아내에게 멋진 키스를 한 남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내 아내에게 키스를 했지. 그런데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 아내가 이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인걸.”

어떻습니까? 그 남자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아내가 가장 예쁘게 보인다니 평범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어의 속담에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안에 있다.—Beauty is in the eyes of a beholder.”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세인의 선망을 받고 결혼을 한 소위 절세 미모의 여인도 결혼 후에 불미스러운 싸움과 이혼의 불명예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는 탈렌트다 배우다 하는 미모의 여인들이 남편에게는 밉게 보였음이 틀림 없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잠에서 깬 아내의 얼굴에서  전문가들이 해준 화장이 자 지워지고 보니 전에 생각했던 미인이 아니라고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선망과 흠모를 받아오며 인기로 채워진 자긍심이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한 남자에게 예속되었다는 속박감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느낌이 들어 신랑에게 괞이 신경질을 부리는  바가지 아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에 예뻐 보인 여자가 미워지는 이유는 모두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모든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같이 살고 있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명랑하고 남편의 자긍심을 올려주며 남편을 칭찬해주면 아내가 전보다 몇 배가 예뻐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쁜 아내이었지만 심술이나 부리고 남편에게 함부러 욕지거리를 자주 하면 그렇게 예뻤던 아내도 밉게 보일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아내가 보는 남편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결혼 생활를 하는 부부는 결혼식에서 주례가 말했듯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한눈을 팔지 않으면 배우자가 가장 멋있고 예쁘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문가나 상담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끔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친지나 친구들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부부 중  한쪽에서 배우자의 언행을  사사건건 고치려고 노력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남편의 말 표현을 즉시 즉시로 바로 잡으려는 부인들을 저는 여렷 보았습니다.  남편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살맛 나는 희열을 느낀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아내로부터 핀찬이나  교정을 받으면 것 잡을 수 없는 수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에 칭찬을 자주 하고 존중해주면 세상에서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가장 예쁘게 보일 것이므로  서로 예쁘게 보이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